
정현 스님의 계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현을 비롯한 고려전기 법상종 승려들이
〈금광명경〉을 바탕으로 한 방생을 실천하
고 있었음을 지적한 대목이다. 〈금광명경〉
은 보통 4천왕에 의한 국가 수호와 현세의
이익을 강조하는 호국경전으로 널리 읽혀
진 경전이다. 흔히 호국불교라고 하면 대표
적으로 거론되는 경전이 바로〈금광명경〉
과〈인왕호국반야경〉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 정현 스님의 비명을 통해서 본다면, 국
가불교적 성격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
지만 오히려 그 안의 방생사상을 근거로
한 사회적 실천이 더 깊은 관심의 대상이
었음이주목된다. 
스님은 당시 법상종의 대표적인 사찰이

었던 원주 법천사와 개성 현화사 주지로
주석했다. 중희13년(1044년)에 스님은 개
경 광제사(廣濟寺) 절문 앞에 솥을 걸어놓
고,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배고픈 사람들을
초대해 차별 없이 식사를 제공했는데, 곳간
에 쌓인 곡식을 탕진하도록 나누어주고도
조금도 인색함이 없었다. 또 삼각산 고갯길
험한 땅에 사현사(沙峴寺)를 창건해, 고갯
길을 평탄하게 해 오가는 길손이 편하게
했고 도적이 준동하지 못하게 했으며 여행
객을위한 숙박과편의시설을제공했다. 
스님의 이러한 활동들은 경론에서 권하

고 있는 사회적 보시활동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해 보이는 것, 곧 보살행의 실천에 다
름 아니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것은 당시 고려에서 불교교단이 가졌던 사
회적 역할의 전범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즉 국가가 불교를 외호해주는 세속사회
의 지원세력이라면, 반대로 불교교단은 그
세속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모습
이 잘 드러나있는 것이다. 
불교교단, 곧 승가공동체와 그 승가공동

체가 속해 있는 세속사회는 단순히 종교공
동체와 세속사회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가 서로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이와
잇몸의 관계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천행
이 정현 스님의모습에나타나는것이다. 
스님의 이 같은 대사회적 실천은 널리

알려져, 1046년 정종 말년에 궁궐의 초청
을 받아〈금광명경〉을 강의했고, 1048년의
기우제법회에서도 역시 8권〈금광명경〉을

강의하고 있다. 이어 1049년에는 78세로
왕사에 책봉됐으며, 1054년 83세에는 마침
내 국사의 위에 올랐으니, 스님이 생각하고
실천한 보살행이 당시 사회의 인정을 받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사회적 실천행에 대
한 긍정과 지지는 스님이 입적한 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승됐는데, 그 실천의 현장을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긍이 목격

하고〈고려도경〉에소개했던것이다. 
흔히 불교사에서는 고려전기 법상종의

융성을 왕권중심 세력에 맞섰던 귀족세력
의 옹호를 받은 불교교단의 융성으로 이해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한 지적은 일
정 부분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융성에 이르는 전제조건은 불교
의 핵심 주체인 승려 혹은 승려들의 공동
체인 교단이 그 자체로서 행해야 할 실천
의 덕목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불교교단과
승려는 세속을 떠나 사회 바깥에 별도로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며, 당연히 세속의 보
호자로서 그리고 세속의 구제자로서 갖추
어야 할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행하는 집
단이어야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불교는 더 이상 불교라는 테

두리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사회는 불법을
불법답게받아들일준비가될것이다.
혜소국사 정현,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

려지지 않은 고려전기의 법상종 출신 국사.
하지만 뒤를 이어 번성하게 되는 법상종의
성세는 그가 일구어놓은 사회적 실천의 보
살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이번 글은 서울대 남동신 선생님의 연구
를 바탕으로기술되었음을밝힙니다.)

금강대불교문화연구소HK연구센터교수

사회적 실천의 보살정신 텃밭 가꿔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10〉

혜소국사 정현
(慧炤國師 鼎賢; 972~1054) 下

에사이는 천태종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1209년 막부의 핵심지인 카마쿠
라(鎌倉)로 가서 포교할 것을 결심한다.
그곳에서 최고 지위인 쇼군[將軍]을 비
롯해 무사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막부
의 지지를 받고 쥬후쿠지[壽福寺]를 열
어 선종 포교의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막부를 배경으로 쿄토에 최초의 선원인
켄닌지[建仁寺]를 열어 지관, 진언, 선
의 삼종을 겸학하는 도량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구세력과의 조화를 의도한
것으로 실은 새로운 종파로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곳에
서 조동종의 조사 도겐[道元]이 제자로
입문했다고전해진다. 
에사이는 2년 후〈일본불법중흥원

문〉을 지어 세속화된 불법을 재건하기
위해 승원의 규칙인 선의 청규로써 계
율을 부흥시키고, 진언밀교의 주력으로
써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흥선호국론〉에서도 계율의 중요

함을 누누이 밝히고 있다. 권두에서 선
은 계율의 도움으로 인해 불법을 흥륭
시키고 영구히 존속시킬 것이라고 강조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임제종의 선승만
이 아니라 중국 유학에서 배워온 기우
(祈雨)의 수법에도 뛰어난, 밀교의 법을
익힌 승려이기도했다.
일반인들에게 에사이는 일본 최초의

다서(굮書)인〈끽다양생기(喫굮養生
記)〉를 지어 일본 차 문화에 크게 기여
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 계기는 송
(宋) 나라에서였다. 
그는 순례 중 어느 날 몸의 이상을 느

꼈다. 길을 멈추고 한 노점에 들어갔더
니 주인이 차를 권했다. 다시 원래의 기
운을 회복한 그는 차의 효용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천태산에서 선을 배울 때
선사들이 수행 중 잠을 물리치는데 차
를 활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끽다양
생기〉에 중국의〈차경(굮經)〉을 비롯한
여러 문헌을 인용해 차의 효능, 차나무
재배법, 차 제조법, 차 마시는 법 등을
기록했다. 차는 중국 고대부터 약으로
알려져 실제로는 일본의 유학생들이 이
전부터중국에서가져왔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차를 의약으

로써 취급, 이 서적을 의서(醫書)로 사
용했다. 에사이는 이처럼 차 보급에 크
게 기여한 인연으로 일본 차 문화사에
있어 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사실 에사이는 차의 정신적 세계나

의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
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가 전개된 것
은 15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다인이자
승려인 무라타 쥬코[村田珠光]가 다이
토쿠지[大德寺]를 중심으로 그 길을 열
었다. 이후 타케노 죠오[武野紹鷗]와
센노 리큐[千利休] 등으로 이어져 선
수행에 기반한 차 세계의 전통이 확립
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에사이의 끽다
의세계가근본임은말할 나위가없다.  
에사이는 동서일본을 역방하며 활발

히 활동했다. 당시 조정과 막부는 구수
도인 나라[갘良]의 불교를 부흥시키고
자 했다. 그 핵심적 역할을 한 쵸겐이
입적하자 조정은 에사이를 권진직(勸進
職)에 임명했다. 중국에서의 초겐과의
인연이이렇게이어졌던것이다. 
임제종은 막부의 세력권 하에서 5산

제도로 인해 선종문학의 황금기를 낳았
다. 14세기 중엽에는 무로마치 막부[室
町幕府]의 성립과 함께 무소 소세키[夢
窓疎石]를 개산조로 하는 텐류지[天
寺]와 쇼코쿠지[相國寺]를 축으로 재
편된다. 
일본 임제종의 주류는 대혜 종고와

함께 원오 극근을 잇는 송조(宋朝)의 소
수파인 호구소륭(虎丘紹隆)의 계통이
다. 무엇보다도 임제종은 18세기에 중
흥조인 하쿠은[白隱]으로 인해 집대성
됐다. 그는 선어록을 재편해 공안을 체
계화시켰다. 현재 임제종은 각각의 본
산을 둔 14파를
이루고 있으며,
조동종 및 황벽
종과 더불어 일
본의 선종 문화
를 풍요롭게 하
고있다.

차와 다도의 개조로도 알려진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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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토켄닌지(建仁寺)의방장

홍제동 5층석탑(보물제166호). 고려시대의화
강암 석탑으로 1045년(고려 정종 11년)에 사현
사(沙峴寺) 창건 당시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
다. 서울 홍제동 사현사 터에 있던 것을 시가지
확장공사로 인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
겼다. 사회적보시활동을실천한정현스님은삼
각산 고갯길 험한 땅에 사현사(沙峴寺)를 창건
해, 고갯길을평탄하게해오가는길손이편하게
했고도적이준동하지못하게하는한편여행객
을위한숙박과편의시설을제공했다.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27 임제종의 개조 에사이(榮西) 下

일본최초의다서(굮書) 지어

일본차문화에크게기여해

절문앞에솥걸고밥지어

굶주린자들에게식사제공

당시고려불교교단이가졌던

사회적역할의모습보여줘

“출가해스님이되는것이어찌작은일이
랴! 몸의편안함을구하려는것도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

며, 명예와재물을구하려는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

으려는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

(三界)에뛰어나서중생을건지려는것이다.”
위글은 서산 대사의글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통도사의 가풍은 대체

로 어른을 잘 모시고 수순(隨順)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고 있다. 경봉 스님은 그런 흐
름을 잘 이어가셨던 분이다. 스님의 은사
이신 성해(聖海; 1854~1927) 스님과의 인
연이 그렇고, 사형인 구하(九河; 1872-
1965) 스님과의 인연도 아름답게 이어가
신 것이다. 〈삼소굴일지〉에 의하면 스님의
은사이신 성해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일
정기간 지극정성으로 매일〈화엄경〉을 독

경하는 장면이 있다. 또 은사 스님의 원적
(圓寂)에 시 한수 지은 것이 있는데 다음
과 같다.
“공겁(空劫)전의 그림자없는 나무가
우연히봄바람만나 세상에나왔네
은사님돌아간곳묻지를말라.
신령한 광명 공적한 것이 이 영진(괈眞)

일세. 그리고 은사스님의 백재(百齋)날에도
은사스님을기리는시한수를지으셨는데
우리 스님 생전에어지셨으니
응당 염왕이칼을 풀고 맞았으리
오랜 세월 선정(禪定) 익히셨는데
기도하고 제사 지낸다면 도인들이 비웃

으리 바다용이트림하며하늘로날으고
어부는낚시를내리고노를 젓는다
꽃은 웃고 새는 노래해 아무 일도 없는

데춘주(春酒)를 한잔더 기울이리”
이와 같이 은사스님을 위해 불공을 드리

며 생각에 잠겨 시를 지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스승과 제자사이의 각별한 인연을 느
낄 수 있다. 사형인 구하 스님이 평소에 붓
글씨를 잘 쓰셨는데 이를 안 스님은 사형
스님 살아생전글씨를삼갔다고한다.
경봉 스님이 구하 스님에게 쓴 편지를

보면,
“오동잎이 우물가에 떨어지니 계수나무
가지에 가을이 온 줄 알겠고 가을물은 하
늘가에 닿아 한빛이라 풍월이 함께 맑으니
이 밖에 다시 무슨 말씀을드리겠습니까.
산명수려한 곳에서 주석하여 약을 달여

자신 뒤에는 건강이 어떠신지요. 법희선열
의 맛이 독특하시니 평소부터 공경하고 또
한치하하여왔습니다.
요즈음 한번 가서 진배드리려고 생각하

고 있었지만 사람의 일이라서 자연히 뜻은
있어도 정성이 못 미치니 너그럽게 살피소
서. 태산에는반드시사자가있고큰바다에
도 신룡이 숨어 있는 법인데 이 큰 사찰에

어찌 주인이 없겠습니까. 형주께서는 영축
산의 원로이시며 또한 주인공이시니 이로
부터속히돌아오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

이와 같은 편지를 볼 수 있고, 스님의 일
기에 사형스님의 입적(入寂)에 장례를 치
르고 시한수를지으셨는데
“구천의비바람이허공에개이니
달은 뭇강의 물가운데비치네
금수도슬피 울고 산빛도변하는데
단풍과누른 국화가옛 길을 통했네”
라는 구하(九河)라

는 글자를 가지고 사
형스님의 법을 기리
고 있음을 볼 수 있
으며 사형사제(師兄
師弟)간의 따뜻한 마
음이 느껴진다.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⒔

구천의비바람허공에개이니달은뭇강의한가운데비치네

정도스님(동국대외래교수)

불교인물 15제849 호 2011년 8월 17일수요일 / 불기 25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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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정확도효과성제일
◆육임학습서◆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상·하권 45만원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육임활용서◆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좌정용 35만원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순별6권휴대용 35만원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좌정용 25만원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순별6권휴대용 25만원

·오행수법제례의식집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육임1년신수비결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육임및각오행술분개CD프로그램◆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순별
전6권수록 90만원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전12권수록 (대계전서) 

7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제3판본1권수록 30만원

·효사육임1년신수비결2011개정증보
제2판본순별6권수록 30만원

·매화역수2011정련판수록 20만원
·월영도 2011정련판수록 20만원
·성명학 2011정련판수록 20만원
·정통부적보감2011정련판수록 5만원
·토정비결수록 5만원
·꿈해몽 5만원

이상13종

◆기타◆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본사직접판매고가육임활용서
및활용CD프로그램목록◆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A4,
미색모조/ 백색모조중선택

정가350만원
·육임복변집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육임산책휴대용전6권

정가250만원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효사육임강의CD100개정가 120만원
·한국육임학회인터넷강의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육임나라㈜

전국 교보•영풍•반디앤루니스•인터파크•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개 강 :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장 소 : 김해대학교 102호 강의실

과 목 :  1. 범음범패학과 (교수 : 민지효 스님)
2. 불교철학과 (교수 : 법 장 스님)
3. 가야역사학 (교수 : 태 연 스님)
4. 다도(茶)학 (교수 : 김명자 님)
5. 가요(찬불)   (교수 : 이현주 님)

■일반인 : 예절법, 기도법, 참선법,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게, 칠정례, 거불, 삼귀의, 사홍서원
향수해례, 칠언사구성, 짓소리.

■스 님 :
기본과정 - 사물, 법고, 도량석, 각단예불
중급과정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나비춤(도량게, 다게)
고급과정 - 종송(조석종송), 49재의식, 방생의식, 

상용영반, 종사영반, 괘불이운, 종사이운

※ 위 모든 과목을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매월 10만원 또는 1학기 50만원
(교재비 별도)

■범패 문의 : 교수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담임 교수 : 법장 스님 011-829-9120

제1기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과 학인모집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자 055)320-1717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 77-9번지

범음범패학과 교육내용 ※ 유네스코 등재된 소리

☎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도심사찰 납골 시설을 갖춘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1. 만50세미만, 남자,
출가에결격사유가없는사람

2. 수행위주의교육

3. 수계후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마친후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활동할수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행자생활함.

대한불교
조 계 종

大관음사행자모집
사)대한불교일월조계종
종도모집

상부, 상조, 상생의이념으로하나가되어
참나, 자성을찾는도반으로뜻을함께할

종도님을모십니다.

◆연수원 :사자암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산 (불사중)
총무원 직할 연수원에서 수행하실
(10월~ ) 참신한 스님, 청신사,
청신녀님을 찾습니다.

◆총무원 :장원사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 1길 9-5
총무원장 011-677-8525


